
의사소통 1 

01.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흔히 말하는 결단이란 용기라든가 과단성을 전제로 한다. 거센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중대한 고비가 나타난다. 그럴 때 과감하게 발벗고 나서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통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 자신은 사람됨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 

 

① 승리의 여신이 우리 선수들에게 미소를 던졌다. 

② 그는 유능한 기사였지만 결국 돌을 던지고 말았다. 

③ 최동원은 직구 위주의 강속구를 던지는 정통파 투수였다. 

④ 그 사건이 승승장구하던 김 대리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⑤ 물론 인간은 이따금 어떤 추상적인 사상이나 이념에 일생을 던져 몰입하는 수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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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2 

02. 다음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시간 예술이라고 지칭되는 음악에서 템포의 완급은 대단히 중요하다. 동일곡이지만 템포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재현해 내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의 악상은 달라진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템포의 인지 감각도 문화권에 따라, 혹은 민족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니, 동일한 속도의 음악을 

듣고도 누구는 빠르게 느끼는 데 비해서 누구는 느린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결국 문화권에 

따라서 템포의 인지 감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바꿔 말해서 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사람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데라토의 템포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한국의 전통 음악은 서양 고전 음악에 비해서 비교적 속도가 느린 것이 분명하다. 대표적 

정악곡(正樂曲)인 '수체천(壽齊天)'이나 '상령산(上靈山)' 등의 음악을 들어보면 수긍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구체적인 음악의 예가 아니더라도 국악의 첫인상을 일단 '느리다'고 간주해 버리는 일반의 

통념을 보더라도 전래의 한국 음악이 보편적인 서구 음악에 비해서 느린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한국의 전통 음악이 서구 음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도 여러 가지 문화적 혹은 민족적인 특질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템포의 계량적 단위인 박(beat)의 준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템포 

관념의 차등이 생겼다는 가설 하에 설명을 하기로 한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면 그 저변의 잠재 의식 속에는 호흡을 중시하는 징후가 역력함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은 심장의 고동을 중시하는 서양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이다. 우리의 문화 속에는 

호흡에 얽힌 생활 용어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숨을 한 번 내쉬고 들이마시는 동안을 하나의 시간 

단위로 설정하여 일식간(一息間) 혹은 이식간(二息間)이니 하는 양식척(量息尺)을 써 왔다. 그리고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는 긴 호흡을 해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건강을 위해 단전 호흡법을 

수련한다. 이것은 모두 호흡을 중시하고 호흡에 뿌리를 둔 문화 양식의 예들이다. 더욱이 심장의 

정지를 사망으로 단정하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숨이 끊어졌다'는 말로 유명을 

달리했음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확실히 호흡의 문제는 모든 생리 현상에서부터 문화 현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식 저변에 두루 퍼져있는 민족의 공통적 문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동서양 간의 상호 이질적인 의식 성향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음악을 관찰해 보면, 

서양의 템포 개념은 맥박, 곧 심장의 고동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그것은 호흡의 주기, 즉 

폐부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경우 박자의 단위인 박을 비트(beat), 혹은 

펄스(pulse)라고 한다. 펄스라는 말이 곧 인체의 맥박을 의미하듯이 서양음악은 원초적으로 심장을 

기준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전통 음악은 모음 변화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길게 끌며 

호흡의 리듬을 타고 있음을 볼 때, 근원적으로 호흡에 뿌리를 둔 음악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 

음악에서 안온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모데라토의 기준 속도는, 1분간의 심장의 박동수와 호흡의 

주기와의 차이처럼, 서양 음악의 그것에 비하면 무려 3배쯤 느린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각 민족의 문화에는 민족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② 서양 음악은 심장 박동수를 박자의 준거로 삼았다. 

③ 템포의 완급을 바꾸어도 악상은 변하지 않는다. 

④ 우리 음악은 서양 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 

⑤ 우리 음악의 박자는 호흡 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수리 1 

01. OO기업 영업부서 야유회에서는 4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시합을 하였다. 각 

팀 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A팀 4번 선수와 B팀 2번 선수 기록의 평균은 

얼마인가?  

 

팀별 철봉 오래 매달리기 기록 

(단위: 초) 

구분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 4번 선수 5번 선수 

A팀 32 46 42 (    ) 42 

B팀 48 (    ) 36 53 55 

C팀 51 30 46 45 53 

D팀 36 50 40 52 42 

ㆍ C팀의 평균은 A팀 보다 3초 길다.  

ㆍ D팀의 평균은 B팀 보다 2초 짧다. 

 

① 39초 

② 40초 

③ 41초 

④ 42초 

⑤ 43초 

  



수리 2 

02. 제시된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 1> 연도별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단위: %) 

구분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1년 26.3 46.8 6.5 13.6 23.1 4.4 

2012년 25.0 43.3 7.4 13.4 21.9 5.3 

2013년 23.2 41.4 5.7 11.9 19.4 4.8 

2014년 23.3 42.3 5.1 13.1 20.6 5.9 

2015년 21.6 38.3 5.3 12.7 20.5 5.1 

2016년 22.6 39.4 6.1 13.2 21.2 5.4 

* 고위험 음주율: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 

 

<자료 2> 2016년 연령대별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단위: %) 

구분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29세 25.4 41.7 7.2 13.8 17.7 9.6 

30〜39세 30.4 51.5 7.6 16.4 23.5 8.6 

40〜49세 25.0 43.9 5.6 15.8 25.7 5.7 

50〜59세 22.7 38.2 7.1 15.4 26.0 4.9 

60〜69세 14.6 25.7 4.0 9.0 17.5 0.9 

70세 이상 9.1 18.0 3.4 2.7 6.3 0.3 
 

  

① 2016년 50대, 60대, 70세 이상의 흡연율은 전체 흡연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 2016년 여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2016년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는 50대 여자는 19세~29세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④ 2016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은 2011년 대비 감소하였다.  

⑤ 조사기간 중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남자는 2011년도, 여자는 2012년도에 가장 높다. 

  



문제해결 1 

01. Y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디저트로 빵, 케이크, 마카롱, 쿠키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각 지점에서 

디저트를 섭취하고 땅콩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해당 디저트에는 모두 

땅콩이 들어가지 않으며, 땅콩을 사용한 제품과 인접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다음 중 반드시 거짓인 경우는? 

 

땅콩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 된 디저트는 빵, 케이크, 마카롱, 쿠키 중 하나이다.  

각 지점에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섭취한 디저트와 알레르기 유무는 아래와 같다. 

A 지점 빵과 케이크를 먹고, 마카롱과 쿠키를 먹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했다.  

B 지점 빵과 마카롱을 먹고, 케이크와 쿠키를 먹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C 지점 빵과 쿠키를 먹고, 케이크와 마카롱을 먹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했다. 

D 지점 케이크와 마카롱을 먹고, 빵과 쿠키를 먹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했다. 

E  지점 케이크와 쿠키를 먹고, 빵과 마카롱을 먹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F  지점 마카롱과 쿠키를 먹고, 빵과 케이크를 먹지 않은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① A, B, D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하면, 케이크가 알레르기의 원인이다. 

② A, C, E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하면, 빵이 알레르기의 원인이다. 

③ B, D, F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하면, 케이크가 알레르기의 원인이다. 

④ C, D, F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하면, 마카롱이 알레르기의 원인이다. 

⑤ D, E, F 지점의 사례만을 고려하면, 쿠키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아니다. 

  



문제해결 2 

02. 신입사원 A는 각 부서별 소모품 구매업무를 맡게 되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할 때,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소모품별 1회 구매수량 및 구매 제한가격> 

구분 A 물품 B 물품 C 물품 D 물품 E 물품 

1회 구매수량 2 묶음 3 묶음 2 묶음 2 묶음 2 묶음 

구매 제한가격 25,000원 5,000원 5,000원 3,000원 23,000원 

- 물품 신청 시 1회 구매수량은 부서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하다. 

(ex. A 물품은 2 묶음, B 물품은 3 묶음 단위이다.) 

- 물품은 제한된 가격 내에서 구매해야 하며, 구매 제한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구매할 수 없다. 

(단, 총 구매 가격에는 제한이 없다.). 

<소모품 구매 신청서> 

구분 A 물품 B 물품 C 물품 D 물품 E 물품 

부서 1 ○  ○  ○ 

부서 2  ○ ○ ○  

부서 3 ○  ○ ○ ○ 

부서 4  ○ ○  ○ 

부서 5 ○  ○ ○ ○ 

<업체별 물품 단가> 

 A 물품 B 물품 C 물품 D 물품 E 물품 

‘가’ 업체 12,400원 1,600원 2,400원 1,400원 11,000원 

‘나’ 업체 12,200원 1,600원 2,450원 1,400원 11,200원 

‘다’ 업체 12,400원 1,500원 2,550원 1,500원 11,500원 

‘라’ 업체 12,500원 1,500원 2,400원 1,300원 11,300원 

‘마’ 업체 12,300원 1,700원 2,500원 1,500원 11,100원 

(물품 단가는 한 묶음당 가격) 

  

① ‘가’ 업체 ② ‘나’ 업체 ③ ‘다’ 업체 ④ ‘라’ 업체 ⑤ ‘마’ 업체 

 


